
화학기업 경영호전의 의미…

화학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됐다고 한다. 12월 결산 상장 화학기업들은 2 0 0 2년 1 - 9월 총 5 8조7 0 4 3

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1 2월 결산 상장기업의 2 0 0 2년 1 - 9월 결산실적을 토대로 C M R I (화학경제연구원)가

석유화학, 화학/섬유, 고무·플래스틱, Chemicals, 무기화학, Life Chemical 121사의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은 2조7 8 8 0억원, 영업이익은 4조2 2 1 6억원, 경상이익은 3조9 0 1 2억원으로 집계됐다.

새한미디어, 한화석유화학, 극동유화 등은 순이익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5528.5%, 4588.6%, 1335.8%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영진약품, 조비, 한국카본, 한국화인케미칼 등은 93.7-75.6% 감소했다. 매출액에서

도 SKC, 유니켐은 전년동기대비 84.8%, 63.6% 증가했으나 종근당, 상아제약, 라미화장품은 감소했다. 또 금

호석유화학, 대한유화, 태광산업 등은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반면, 대한화섬을 비롯해 새한, 카프로, 한국

합섬, 한일합섬 등 화학섬유기업들은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단순 비교해 국내 화학기업들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것

은 석유화학 및 고무가 호조를 보인 반면, 화학섬유를 비롯해 Chemicals 및 Life Chemical은 부진해 예년과

는 전혀 상반된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유·석유화학·화학섬유 2 9사가 2 0 0 2년 1 - 9월 총 4 0조8 5 1 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체의 7 0 %에 가

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순이익 1조6 3 3 1억원, 영업이익 2조3 6 2 5억원, 경상이익 2조3 5 6 3억원으로 역시 절대비중

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SK, LG화학, 가스공사, CJ, S-Oil, 금강고려화학, 태평양, LGCI, 제일모직,

L G생활건강 등이 순이익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1 0대 화학기업의 매출액은 2 9조8 6 8 4억원으로 전체

화학기업 매출액의 5 0 . 9 %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1 0대 중 순수 화학기업은 L G화학, 금강고려화학 정도에 불과하나 L G화학은 4조1 0 4억6 2 0 0만원의

매출액에 순이익 3 0 4 8억8 4 0 0만원을 올려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한국폴리우레탄,

SK, 애경유화, 호남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도각각 200-650% 이상의 높은 순이익증가율을 보여 석유화학기

업들의 영업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들은 국제유가 강세 및 원료가격 급등에 합성수지 가격하락으로 고전했음에도 불

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반면, Chemicals 및 무기화학, 그리고 제약기업들은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헤

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요한 문제는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플래스틱 및 Chemicals, 제약기업들이 건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판에 실상은 전혀 딴판이니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극히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플래스

틱·고무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타이어의 수출호조를 제외하면 의미를 부여

할만한 실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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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지경인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 화학기업들이 튼튼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나서 중소 화학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실적 개선이 자만으로 흘러 구조조정

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중소 화학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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